
국민일보는 5월 29일자 종합 2면의 「정부, 대북제재 효과 없다」 제하 기

사에서, KDI 북한경제리뷰에 5월호에 게재된 『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

화: 데이터와 시사점』 논문을 인용해 KDI가 5. 24 대북제제조치의 실질적

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논문의 주요 결론

과 같지 않으므로 추가 설명을 통해 논문의 요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

하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2012. 5. 29.

제 목: 국민일보 5월 29일자 종합 2면 ｢정부, 대북제재 효과 없다｣ 
제하 기사 관련 해명

□「정부, 대북제재 효과 없다」는 해당 기사의 표제와 “5. 24 대북

제재조치가 북한의 대중국 수출 급증으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

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”는 등의 일부 내용은 논문에 적시된

주요 결론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임.

□ 논문이 적시하고 있는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.

○ 첫째, 2010년 5.24 조치의 영향으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

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 북중

무역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확대된 것으로 보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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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둘째, 그러나 이러한 북중무역 확대는 남북교역을 대체함으로

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, 오히려 북한이 5.24 조치에 따른 경

화 감소에 직면해 이제까지 수출을 자제하던 무연탄과 철광

석 같은 전략물자를 중국에 밀어내기 수출함으로써 발생한

것임(북한경제의 고통을 수반하는 교역구조조정의 결과).

○ 셋째, 그러므로 5.24 조치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할

수는 없음.

○ 넷째,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볼

때 언제까지 무연탄이나 철광석 같은 전략물자의 대중 수출

확대를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임.

○ 다섯째, 이렇게 보면 5.24 조치의 실효성은 현재 시점에서 북

중무역의 확대 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, 오히려 일정한

시차를 두고 북한경제 전반의 추세에 미칠 장기적 영향력을

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.

□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의 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: 데이터

와 시사점은 2010년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를 실제

데이터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5.24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

을 평가하고자 했음.

※문의: 이 석 KDI 연구위원 02-958-4207


